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사업을
소개합니다.

FTA체결에 따른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시작으로 현재까지
58개국 18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레 (’04.4)

싱가포르 (’06.3)

EFTA (’06.9)

ASEAN (’07.6)

인도 (’10.1)

EU (’11.7)

페루 (’11.8)

미국 (’12.3)

터키 (’13.5)

호주 (’14.12)

캐나다 (’15.1)

중국 (’15.12)

베트남 (’15.12)

뉴질랜드 (’15.12)

콜롬비아 (’16.7)

영국 (’21.1.1)

중미5개국 (’21.3)

RECP  (’22.2)



우리나라는 FTA체결로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1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경쟁력 상승,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02
FTA 체결로 인해 세계적으로 통용 또는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모를 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료: FTA강국, KOREA



한편, 우리나라는 FTA체결에 따른
수산부문의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FTA국내보완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하였습니다.

구분

한-미 FTA국내보완대책

한-중 FTA국내보완대책 

시행

2008년~2017년

2016년~2025년

정부 예산규모

1조 302억 원

1조 5,810억원



FTA국내보완대책 분야별 사업은

총 4개분야 21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피해보전
지원사업

소득경영안정
지원사업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업경영체 등록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보전직접지불제

폐업지원제



어선·양식어업피해
지원사업

생분해성어구보급

친환경부표보급

어선어업 생산자단체육성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연근해특정해역수산자원정밀관리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

친환경에너지보급

수산물자조금지원

자동채염기지원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사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산물원산지관리

수산물이력제

산지유통시설지원



우리나라는 FTA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피해를 대응하고자
수립된 국내보완대책사업으로 2025년까지 지원함으로써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경영·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